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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벤처 글 벌 지원센터 
중진공, 美 시애틀에 설치
중소기 진흥공단  혁신 중소벤처기

 과 스케일 (외  ) 생태계를 

기 위  내년 미  틀 등 에 글

벌혁신 센터를 설치한다.

중진공은 상  사  등 원  

최근 미  실리콘밸리, 틀  등을 방문

 글 벌혁신 센터 설치 후  검

토에 나 다고 23일 다.

중진공은 미  스앤젤 스(LA) 클

린  스 (신생 벤처기 ) 인큐베

터와 무협 을 체결 고 드 퍼대 

창 캠퍼스, 전기 동  기 인 슬라 

스 공 을 달  방문  협  방안

을 했다. 워싱턴테독 부, 워싱턴

대 창 캠퍼스, 크 소프 ,  

등  방문  글 벌혁신 센터와의 

협 스템 을 협의했다.

중진공은 내년 신규 사 인 혁신일

리창출금융 원기 , 청년창 사관

교 및 창조경제센터 등 내 혁신 인프라

에  굴한 중소벤처기 들을 글 벌

혁신 센터  연결 켜 산 치  1

조원  넘는 세계 인 니콘으  

움 킬 계 다. 글 벌혁신 센터

는 세계 인 혁신 허브 에  니콘 

을 진 는 공공 셀러 터 

할을 담당한다.  글 벌 벤처캐피털 투

, 기술사 , 기술 인수합병(M탁A) 

알선, 현  선진기관과 연계한 스  

토리 전문인  양  등을 우선 원할 예

다. 를 위  중진공은 내년 예산 

32 원을 했다. 또  틀, 중  중

관춘, 인  뉴델리 등 세계 인 혁신허

브 을 중 으  센터 설치를 위한 검

토에 들 다.

 사 은   협 채널 을 통  

글 벌혁신 센터의 인 공공 셀

러 팅 기능을 안 켜 한  니

콘  많  생길 수  할 것 라

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3월 취 한 광렬 동 품 사  

10개월 만에 사 했다. 

 동 품은 난 21일 윤 준 과 

 사 의 공동대표체제에  윤 

과 설 상무의 대표체제  변경한

다고 공 했다.  사 은 일신상의 사

 사 고 인사·홍 실을 맡  온 

 상무  대신 리를 맡는다고 사 

측은 다.    

120년 사의 내 1  제 사인 동

품은 제 계에  능 을 인 은 

전문경 인을 번번  떠나 냈다. 2012

년  조창수 사  기 1년을 기고 물

러난 게 었다. 

얀센 출신인 제  

부 (1년7개월), 

 내 사 출

신인 숭래 사 (1년

11개월), 동 품 일

반의 품사 부 상무

던 오희수 사 (6개월), 스터코리  

대표 던 손 훈 사 (1년11개월) 등  

줄줄  기를 채우  못했다.

계에 는 일반의 품 매 통 

전문 인  사   큰 폭의 외

을 뤄내고  기 1년  못 채

운 경을 고 온  측  나 고 

다. 동 품은 난  2확88 원 었

던 매출   3000 원을 넘 설 전

 다.  매출증 율은 16형 안팎으  

2017년(9형)의 두  까  된다. 까스

활명수 등 일반의 품은 물론 수  의

품 판매 조 등에 힘 은 과다. 

만  수 조는 될 것으  전

되고 다.

일 에 는  사  오너인 윤 

과 경  방 , 사  조 개편 등에  

갈등을 빚은 게 니냐는 관측  나온

다. 일반의 품 매출비중  화0형에 

르고 외  제 사 부터 수 한 의 품 

매출   3확형  은 사  조를 

꾸 는 과 에  의견  컸을 것

라는 분 다. 동 품은 최대

인 동 앤피와의 내부거래 때문에 일

감몰 기 의  고 다. 리병 

제조 체 동 앤피는 매출의 절반 

량을 동 품에 의존한다.  

계 관계 는 동 품은 은 전

문경 인 교체  인한 리더  위기  불

안 한 습을 고 다  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창  2년  전 검사 전문기  쓰리빌

리언은 난  1년간 미 에  희귀질환 

관련 소비  의뢰 전 검사(테T독) 

범 비스를 했다. 테T독는 소비  의료

기관을 거치  않고  전  검사를 

할 수 는 비스다.  사는 한 번의 

전  검사  희귀질환 7000  종을 진

단 는 인 인공 능(AI) 기술  

았다.  

만   미  사 을 고 한

으  왔다. 테T독 대신 의료기관에 

전 검사 비스를 제공 는 기  간 

거래(도2도) 델을 고 다. 금창원 대

표(사진)는 미 에  깨달은 것은 사람

들  기  떤 병에 걸릴 능 다

는 떤 병에 걸렸는  알고 싶  한다는 

것 라고 했다.  수요  당  예상

과 달랐던 것 다.

희귀질환 진단은 쉽  않은 과제다. 희

귀질환  떤 병에 걸렸는  

인 는 데만 평균 확년  걸린다. 환

 화0형는 오진을 경험한다. 미 에

 전  검사  병을 진단 는 

비스를 면 실험실표준인

증(독LIA)을  는

데 기에 수 원  드

는 것  한 으  온 다.

쓰리빌리언은 난 11월 크 젠과 

희귀질환 전  진단 제품을 내년 2월 

출 기  계 을 맺었다. 금 대표는 

 10만 개의 전  변  운데 희귀질

환 관련 전  2만 개를 분 할 수 는 

우리 사의  기술을 토대  한 제

품 라 고 했다.

 은 100만원대  화00만원 상

인 미 의 2확형 수준 면  를 

80형  다. 금 대표는 희귀질환을 

고 을 것으  의 되는 환  대상

라고 했다. 내 희귀질환 는 2확0만 

명, 전 세계 으 는 3 확000만 명에 

른다.  사는 울 산병원, 울대

병원 등 병원 6곳에  은 환  데 터

 제품을 개선  3년 안에 내에  의

료기기 허 를 을 계 다.

 사는   선  계 을 세

우고 다. 인 , 중 , 중동 등  희

귀질환 진단  세계의 70형 상을 

고 다. 그는  희귀질

환  데 터를 매년 1만 건씩 집중

으   미 , 럽 등의 경쟁

체들  근할 수  진

벽을 쌓을 것 라고 했다.

2021년께 연매출 1확0 원을 

린 뒤 상 을 진할 계 다. 

  임유  기자 

  freeu@hankyung.com 

유광렬 사장 10개월 만에 물러나

교체 배경 둘러싸고 측 무성

쓰리빌리언 금창원 대표

뉴스카페

중기부, 창 지원 플랫폼 

팁스 운영사 10곳 선발

중소벤처기 부  스(TIPS) 프

그램 운 사 10곳을 롭게 선 한다

고 23일 표했다.

스는 엔젤투 사 등  기술창  

프 그램을 굴 면 부  연 개

과 케팅 비용 등을 최대 확 원까

 원 는 창  진 제 다. 2013

년 처음 됐고 번에 선 되는 

체는 내년  프 그램을 운 게 

된다. 

부는 비수 권 소재 투 사에 

을 부  창  인프라  상대 으

 취 한 의 창  활 를 

할 계 다.

선  대상은 엔젤투  재원과 창

 , 글 벌 진출 원 량을 

춘 중기부 등  셀러 터(스

 투 ·  체)다. 신청 기간은 2화

일부터 내년 2월11일까 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중소기업·바이오

최근 몇 년간 한파  기승을 부리면  

웃  제품  인기를 끌고 다. 명한 

웃  브랜드들의 제품 징 중 나

는 수(원단 위에 얇은 을 코팅  물

 스며들  못  튕 는 기능)다. 

비나 눈  와  겉감과 안감  물에  

않  체온을 따뜻 게  준다는 것

다.  같은 수 기능을 내기 위  제

조사들은 과불 합물(P유독s) 라는 

인공  물질을 사용한다. 물과 기름에 

항 는  때문에 웃  의류의 

표면 처리제뿐 니라 프라 팬 코팅제 

등으  쓰인다. 

문제는 P유독s  분 되  않고 체내

에 돼 , 내분비계 교란, 생 기능 

 등 러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

실 다. 19년간 션 계 대기 에  일

온 명헌 기쁨앤드 대표는 전 에

 수 딩을 기 다  우연히 P유독s

의 위 을 알게 됐다. 그  퇴사한 뒤 

P유독s를 사용  않은 비불소계(P유독 

유R텍텍) 딩인 미라클리 다운을 개

게 된 경 다.

○위해물질 없는 친환경 패딩
기쁨앤드는 100형 친환경 원단으 만 

수 다운 딩을 제조 는 체다.  큰 

징은 P유독s를 쓰  않고  비와 눈을 

는 수 기능을 탑재한 딩 라는 

다.  대표는 료품 나 품

계에 는 친환경  대세 키워드  리 

잡았 만 기능  의류 계는  그

 않다 며 곧 의류 에  비슷한 

람  불 거라고 생 했다 고 말했다. 

그는 럽 나 미 에 는 P유독s에 대

한 경  커 2016년부터 비불소계 친

환경 딩 제품  꽤 나오기 했다

며 디다스   봄· 름용으  내

은 제품은 100형 비불소계 라고 설명

했다. 고 스  명한 미  고 사는 

2023년 말까  든 원단에 P유독s를 사용

 않겠다고 표했다.

기쁨앤드의 미라클리 다운은 P유독s

를 쓰  않고  수 효과를 내기 위  

비불소계 수제인 독0 을 사용했다.  

대표는 경량 딩에 는 얇은 비불소

계 원단을 개 했다 며 오염물질을 튕

내는 한편 내부 열기나 땀을 실 간으

 출할 수 게 와준다 고 다.

○세탁에도 끄떡없는 발수
일반 딩은 세 을 할수  온  떨

진다. 겉 원단  져 물  스며들면 털

의 숨  기 때문 다.  대표는 미라

클리 다운은 오히  P유독s 처리를 한 

딩 다 수  다 고 조했다. 

그는 실험 결과 P유독s를 사용한 테사 

딩을 20  세 면 수 은  제품의 

70형 수준으  떨 졌으나 미라클리

다운의 수 은 평균 93.3형  나

다 고 말했다. 그는 수 을 기 위

 종 친환경 수제를 혼합  원단을 

개 한 결과 라고 덧붙 다.

 대표는 2016년 10월 창 한 후 누

 매출 3 3000만원을 렸다. 금까

는 L유 등과의 기  간 거래(도2도) 품

에 했 만 기 과 소비  간 거래

(도2독)에 나 겠다는 게  대표의 계

다. 그는 나 홈쇼핑 등에 

는 한편 침 나 침  제품에   

개 한 친환경 수 원단을 용 는 걸 

검토 고 다 고 설명했다. 군 을 깃

으   조달청 품  준비 중 다. 그는 

의류 브랜드 중 처음으  2018 의 

상품에  선 됐다 며 윤리 고 

친환경 인 소비를 향 는 소비 들

을 집중 공략할 것 라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암·내분비계 교란 일으키는 

인공화학 물질 PFCs 사용 안해

친환경 발수제 넣  원단 개발

세탁 후에도 보온력 변화 

침낭·침구제품에도 적용 검토

기쁨앤드  ‘미라클리얼다운’

100% 친환경 원단으  만든 ‘발수’ 다운패딩

남명헌 기쁨앤드 대표가 위해 물질인 과불화화합물(PFCs)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패딩 ‘미라
클리얼다운'을 소개하고 있다.  심성미 기자

기쁨앤드
설립  2016년 10월

위치  서울 동작구 현충로

제품  다운 패딩 ‘미라 리얼다운’

특징 
과불화화합물(PFCs)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원단 적용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  튕겨주는 기능>

10년간 전문경영인 6번 바뀐 동화약품 … 왜?

“100만원대 희귀질환 유전자 검사
  亞 시장 공략해 ‘진입장벽’ 높일 것”

윤도준 회장


